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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시 23:1-2 

야외예배 및 친교회 장소: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알파인피크닉공원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보호하며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 목자와 불안정한 환경은 양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양들은 진정한 안전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사십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 (신 2:7). (오늘 본문의 “부족함”과 동일한 동사인 חסר '하세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신 29:5; 시 78:2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목자”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양”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참목자 하나님이 오늘 양들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쉼(안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있을까요? 

 

1.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누이십니다  

본문 2절 전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은 무척 겁이 많고 민감한 짐승으로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만 눕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겔 34:14-15).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가뭄 동안 풍족하게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습니다(왕상 17:14-

16). 엘리사를 통해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게끔 했습니다(왕하 4:1-7). 

 

오늘 하나님 목자는 우리들을 이곳 풀과 나무가 우거진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소갈비며 돼지갈비, 제육, 조개, 새우, 볶음밥, 각종 

야채와 김치, 옥수수, 감자 등등... 거기에다 오뎅국까지). 

 
우리 모두 풍성한 식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즐거운 안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2.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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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절 후반 “쉴 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과 같이 고온 건조하며 비가 없는 기후에는 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며 유대광야에서 한동안 피신했습니다. 동굴을 전전하며 

그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쉬었습니다. 유대광야 한쪽 사해 옆에 엔게디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쪽으로 오르다 보면 시내가 흐르는 곳을 지나 “다윗의 

폭포”라고 일컬어지는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폭포 위로 내비치는 땡볓 아래로 

폭포수가 아래 못으로 힘차고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쉬곤 했었습니다. 어느 시편기자의 영혼이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올꼬” (시 42:1-2).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 7:37-38) 

 

또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1-2).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물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창일한 물이 흐르는 허드슨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병물은 물론 얼음과 

커피, 쥬스 등 풍부한 음료로 목을 축이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물 가운데 안식하시며 쉼을 향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이 세상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고 집에서 쉴 때, 단지 마음과 몸만이 잠시 편안해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은 참목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참안식과 참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특권을 맘껏 누리시는 참안식의 주일되시길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 


